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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울 속을 들여다보자. 
정말로 해 보자.

“함께 지낼 사람들을 

잘 선택하고, 함께 

있을 때 여러분을 

고양시키고 더 나은 

사람으로 만들어 

주는 친구들을 

소중히 여기십시오. 

그리고 서로에게 

그러한 친구가 

되십시오.”

President Russell M. 

Nelson, “Reflection and 

Resolution” (Brigham 

Young University devo-

tional, Jan. 7, 1990), 6, 

speeches.byu.edu.

	1.	친구들이 하는 일 중 여러분이 

고맙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?

비추어 보기: �친구들에게 선한 행위를 돌려주자. 

그들이 곧잘 하는 일 중 여러분이 

친구들을 위해 해 주고 싶은 것은?

	2.	친구들이 지금은 하지 않는 어떤 

일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가?

비추어 보기: �친구들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

대신, 여러분이 먼저 시작할 수 

있는 일은 무엇인가? 그렇게 

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.

	3.	친구들이 그만두었으면 

하는 일이 있는가?

비추어 보기: �그만 하자. 친구들의 흠에 집중하기 

전에, 여러분이 먼저 그만두어야 

하는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.

	4.	친구들은 여러분의 어떤 

점을 좋다고 말할까?

비추어 보기: �여러분의 장점을 키우자! 어떻게 하면 

그런 일들을 더 자주 할 수 있을까?

	5.	친구들은 여러분이 어떤 점을 

개선하면 좋겠다고 말할까?

비추어 보기: �여러분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친구가 

되기 위해, 여러분이 변화시킬 행동 

한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일까?

어떻게 하면 친구 관계에서 좀 더 구주 예수 
그리스도처럼 행동할 수 
있을까?

거울 속을 들여다보면서 재미를 느꼈기를 

바란다. 아직 한 가지 질문이 남았다. 가장 

중요한 질문이다.

제시카 조이 스트롱
교회 잡지

나라면 나랑 친구가 되고 
싶을까?

친구가 조금 달라졌으면 하고 바랐던 적이 있는가? 나와 좀 더 소통하려 노력해 

주기를, 나를 너무 놀리지 말기를, 내가 하는 일을 응원해 주길 바란 적은? 좋은 

친구를 사귀는 것은 중요하다. 하지만 여러분이 먼저 좋은 친구가 되려고 한다면 도움이 될 

것이다.

이제 스스로 돌아볼 시간이다. 여러분은 자신이 사귀고 싶을 법한 친구인가? 여러분은 

친구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가?

말 그대로 거울 속을 들여다보자. 이 기사에는 거꾸로 적힌 글이 포함되어 

있다. 거울을 통해 그 부분을 읽어 보자.


